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번영을 위한 공동 기도문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 …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에베소서 2 장 14-16 절  새번역) 

배경설명: 

불과 몇 개월 전 북한-미국 간 핵 전쟁 발발의 위기에서 4 월 27 일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한국과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오랜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평화와 공존, 공동의 번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연합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해하시고, 사람들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과 북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한민족은 식민지배와 세계전쟁의 상흔으로 

70 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며 살아왔습니다. 

동족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이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분열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시대로 나아가려 하는 이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옵소서. 

개인과 시민사회, 정치가와 세계 지도자들에게 평화의 영을 불어 넣으시어 

무력 보다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선이 되는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서, 또한 시리아와 중동 지역에서, 

오랜 갈등과 폭력으로 살던 터전에서 내몰리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위에 함께 하옵소서. 

세계 공동체가 정치, 군사적 이익이 아닌, 생명 존중과 평화 공존의 가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진리, 자유, 평화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